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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부는 9월 주말, 남해 바래길 ‘작은음악회’ 즐겨요
3일·17일·24일 3차례 공연

입력 : 2022-08-28 15:35:55 수정 : 2022-08-28 19:07:41

9월 가을 바람을 맞으며 수준급 밴드의 감미로운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남해군 이동

면 앵강다숲에서 열린다. 남해 바래길 탐방센터가 있는 곳이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과 바래길 탐방안내센터는 다음 달 3일부터 매 주말 오후 7시 이동면 앵강다숲

내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옛 약초홍보관)에서 ‘자연 속 클럽 공연’을 주제로 ‘클럽 앵강’ 공연을 연

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연에는 서울 홍대 앞 라이브클럽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인디밴드들이 초청됐다. 오는 9월 3일

오후 7시 30분 첫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7일, 24일 등 3차례 공연을 한다.

9월 3일 열리는 첫 공연은 ‘재즈의 향기’, 17일 2회 공연은 ‘레트로 팝’이 테마다. 9월 24일 3회차 공연

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중가요’를 즐길 수 있다.

공연은 특히 남해 앵강만의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에 열린다. 9월 3일 1회차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월 17일 2회차와 9월 24일 3회차 공연은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 바래길 작은음악회 ‘클럽 앵강’은 현장 접수로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055-863-8778)로 하면 된다.

조영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노을이

머문 바래길 속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멋진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앵강다숲이 빚어낼

특별한 야외 공연과 함께 감성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 바래길 탐방센터가 있는 앵강다숲 전경. 남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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